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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관세행정, 아·태 및 아프리카 세관에 전수된다
-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, 「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」 개최

□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(이하 ‘인재원’)은 세계관세기구(WCO) 아시아·태평양 

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(9개국* 18명)하여 10월 21일(화)

부터 10월 27일(월)까지 「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」를 개최한다.

    * 마다가스카르, 말련, 몰도바, 몽골, 부탄, 스리랑카, 알제리, 중국, 파키스탄

 ㅇ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(WCO) 아·태 지역훈련센터(RTC, Regional Training 

Center)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~4회씩 아시아·태평양 및 아프리카 

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(Capacity Building) 연수회를 개최

하고 있다.

□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, 인공지능(AI) 

기반 위험관리, 마약류 국제공조,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

시스템 등을 학습하고,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

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.

 ㅇ 또한,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·토론하는 시간을 

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

한다.

□ 유선희 인재원장은 “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하여 한국의 

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한편,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

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

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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